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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용문산 용문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나무

에게도 업(業)이 있을 것이다. 그 업에

따라 나무도 종류별로 저마다 다양한

생태를 지닌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각기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생사가 다른

것도그업때문이아니겠는가. 

은행나무는 고생대 지층에서 화석

으로 발견되는 화석나무이다. 동북아

시아를 고향으로 하는 이 나무가 조경

수로 서구로 건너간 것은 이제 200여

년에 불과하다. 은행나무는 장수목이

다. 원산지로알려진중국에도1000년

된 은행나무가 없다고 한다. 양평 용

문사 은행나무는 어쩌면 세계 최고령

의은행나무인지도모를일이다. 

신라고찰 용문사를 보듬고 있는 용

문산은 해발 1,157m로, 몸집이 커서

양평, 가평, 홍천이 모두 이 산에 기대

어 있다. 장군봉(1067m), 문례봉

(992m), 백운봉(940m), 도일봉(841m),

중원산(799m) 등이 모두 용문의 아우

들이다. 

용문산은 이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물이 좋은 산이다. 용문산의 큰 물줄

기는 정상과 용문봉 사이에서 발원하

여 용문사 앞을 흘러내리는 용문계곡,

정상과 백운봉 서쪽의 물을 받아 이루

어진 연수계곡, 중원산과 도일봉 사이

에 위치한 중원계곡 등이다. 흑천은

이 세 줄기 물이 합쳐서 이룬 강이다.

이 흑천의 물이 용문 너른 뜰을 다 적

신다. 

용문사 일대는 국민관광지로 지정

되어있다. 국민관광지는1982년정부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를 개발

하기 위해 선정된 곳이다. 국민관광지

가운데는 당시 각 시군에서 중앙정부

로부터 보조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구

잡이로 신청해서 선정된 곳이 많다.

용문산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잘

못된 국민관광지 제도가 용문산의 자

연환경을엄청파괴시키고있다. 

공사장 굉음을 뒤로 하고 일주문을

들어서면 물줄기가 요란하게 내려온

다. 장마철이라 한껏 불어난 물줄기는

잉어가 용으로 등천한다는 용문을 연

상케해준다. 

시멘트를 깐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각종활엽수가 뒤섞인 혼효림이다. 이

제 막 이소를 마친 어린 동고비 몇 마

리가 어미로부터 비행하는 법을 배우

고있다. 

의상대사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

팡이였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현재

높이가62m, 지난1962년도에조사한

수치보다 무려 7m나 높다. 그 사이에

7m나자랐다는이야기이다. 

이 은행나무의 별호가‘화두목’이

다. ‘불을 먹는 나무’라는 의미이다.

화재를 당했을 때 다른 나무들에 비해

소생율이 높은 것은 왕성한 맹아율 때

문이다. 

용문사 1000여년 역사 동안 여러

차례의 화재가 있었으나, 이 나무만은

온전했다고 한다. 은행나무 부근에 있

던 천왕문이 소실된 뒤부터는 이 나무

를 천왕목(天王木)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낙뢰를 막기 위해 은행나무에 옆에

피뢰침을 장치한 높은 철탑이 서 있

다. 좀 흉물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웅전과 삼성각 뒤로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기온 차이 때문에 따뜻

한 남부지역에 비하면 크게 번성하지

는 못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희소가

치를 지닌 대나무이다. 화재에 대비해

서 대웅전 뒤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

는것이좋다. 

정지국사 부도로 가는 숲길은 찾는

이가 없어 제법 그윽하고 호젓하다.

활엽수림 속에 소나무들도 저마다 우

람한 몸집을 자랑하며 숲 속에 서 있

지만, 전성시대는 이미 끝이 난 것 같

다. 모두가 하나같이 구불구불 피곤

한 모습이다. 용문산에서 사라져가는

소나무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는 것

같다. 

계곡의 다리를 건너면 정상과 상원

사(上院寺)로 가는 갈래길이 나온다.

상원사 길은 대체로 석경(石徑)이다.

용문산은 겉보기와는 달리 돌과 바위

가 많은 암산이다. 전체적으로 호상편

마암의 지질을 보이고 있으며, 편암과

충적층도 나타난다. 편마암은 변성암

의 일종으로 석영, 장석, 운모 등 입상

광물이 많이 함유되어 줄무늬가 뚜렷

해서다른암석과구별하기가쉽다. 

활엽수들이 너무 울울창창해서 임

상 초본의 다양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

다. 꽃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는 산꿩

의다리, 까치수영, 산수국, 석잠풀, 하

늘나리정도이다. 

산꿩의다리는 전국의 산지에서 자

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털이

없고 곧게 서며 우산살처럼 가지를 친

다. 여름철이면 그 우산살 같은 가지

끝에다 작고 하얀 꽃들을 수없이 피운

다. 꽃술이 꿩의 다리처럼 길다고 해

서그런재미있는이름을붙여놓았다. 

장마끝이라 숲 속 여기저기에 다양

한 버섯들도 올라오고 있다. 그 가운

데 노랑망태버섯이 군계일학으로 눈

에들어온다. 

노랑망태버섯은 그물 모양을 한 버

섯으로, 주로 활엽수림에 나타난다.

유균은 둥근 모양을 띠고, 노랑 망사

를 치마처럼 두르고 있다. 대는 흰색

이며, 무수한 반점이 있다. 화려한 외

모와는 달리 냄새는 좀 역겹다. 그래

서 냄새나는 기본체를 씻어버리고 중

국에서는수프에이용한다. 

마침 화사 한 마리가 바위에 걸터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용문산

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가‘뱀

산’이다. 용문산에 어떤 종류의 뱀이

얼마나 많이 서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

만, 용문사 주차장 주변에 늘어선 뱀

탕집의 숫자는 다른 절과 비교가 안

될만큼많다. 

상원사 용문선원에 열댓 분의 납자

들이 하안거에 들어 가부좌를 틀고 있

다. 계단 앞 샘가에 새끼 도롱뇽들이

기어 다니고 있다. 숲 깊고 으슥한 골

짜기에서나 볼 수 있는 도롱뇽이 이곳

에서는 경내 곳곳에서 관찰된다. 자연

이그만큼살아있다는징표이다. 

황세줄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뿔나

비, 표범나비 등이 오랜만의 햇살을

받으며경내여기저기날아다닌다. 

절 앞에 큰 연못이 있어서 요사채로

부터 생활하수가 흘러들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때마침 요사채로부터

흘러나온 비눗물이 연못을 하얗게 장

식하고 있다. 연못에 일단 가둬졌다가

계곡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수생식물

들이라도 연못에 심어서 하수를 조금

이라도 정화시켜서 계곡으로 내보내

야겠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천년 은행나무만 보아도…

잘못된‘국민관광지’제도에 용문산 환경 훼손

상원사 경내 곳곳이 도롱뇽 살 만큼 건강

활엽수림 번성으로 임상 초본 다양성 떨어져

의상대사가 평소에 짚고 다니던 지팡이였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현재 높이가 62m로 세계 최고령의 은행나무로 추정되고

있다. 

①대웅전과 삼성각 뒤에 있는 대나무는 기온 차이 때문에 따뜻한 남부지역에 비하면 크게 번성하지는 못하지만, 한강 유역에서는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다. ②노랑망태버섯 ③산수국 ④편마암은 변성암의 일종으로

석영, 장석, 운모등입상광물이많이함유돼줄무늬가뚜렷해서다른암석과구별하기가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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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면목이완전한황금빛그대여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재가자를위한안국선원장수불스님의게송집‘황금빛봉황이’출간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많은이들이수많은시간을보내며사구(死句)를들고어리석은의심을하고있으나,

누구나올바른길을열어주지못하고있으니참으로안타까움을금할길이없다.

본인이옳다고고집하는데야별수없지않겠는가. 오히려성을내며

받아들이려하지않으니그고집을높이살만은하나,

그렇다고공부되어진것은또무엇인가.

수불
안국선원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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